
 2023년 3월 12일                         사순 제  3주일  간지 제 631호

✚ 우리들의 정성 【2월 27일(월) ~ 3월 5일(주일)】

사순 제 2주일 주일헌금 3,437,600원 특별헌금 1,443,800원 주일미사 참여자수 817명

교  무  금

6,910,000원

강상훈 요    한 강인구 라 파 엘 강재석 루 치 오 강진웅 프란치스코
고길만 미 카 엘 권인규 권재석 니콜라오 김동명 필 립 보
김민진 에 디 타 김보상 바 울 로 김순애 세실리아 김언진 율 리 오
김영복 베네딕도 김윤경 세실리아 김주후 돈보스꼬 김지연 세실리아
김지은 마 리 아 김철수 스테파노 김태균 예레미아 김흥무 토    마
남영자 데 레 사 문봉숙 보    나 문용옥 세시리아 문장용 베 드 로
민승기 요    한 박상준 안또니아아바스 박정순 도미니카 박종수 엘리지오
박희웅 이냐시오 배명춘 아나스타시오 백영식 베 드 로 변영신 베네딕도
봉인근 토 마 스 서미경 요 안 나 서연주 오틸리아 서영재 모 니 카
서원웅 마 르 꼬 성영석 이냐시오 송진욱 요    셉 신동은 마 틸 다
신영균 안드레아 신재철 베 드 로 신찬호 베 드 로 신행심 수 산 나
신혜정 로셀리나 심규석 요    한 양해정 데 레 사 오미향 아 녜 스
오희용 시    몬 우경일 다 니 엘 원임희 다 니 엘 유정일 요    셉
윤대일 모 이 세 윤석기 베 드 로 윤석찬 바 오 로 윤영자 비비안나
윤희진 릴 리 안 이간연 로    사 이건육 시    몬 이경숙 가타리나
이경순 데 레 사 이경자 체칠리아 이낙현 클레멘스 이미혜 루 시 아
이승악 요    한 이영순 마 리 아 이영희 마 틸 다 이정진 필 립 보
이종제 세례자요한 이해성 크리스티나 이현진 안드레아 이혜연 마 리 아
임은영 세실리아 장보옥 수 산 나 장영민 전근숙 아 델 라
전병숙 베로니카 정승은 베로니카 정영춘 하 롤 드 정은이 카타리나
정지은 정찬영 안 젤 라 정학자 데 끌 라 조대환 필 립 보
조현숙 막달레나 채주희 아 녜 스 최명주 아 녜 스 최영화 빈 센 트
최영희 카타리나 최윤혜 엘리사벳 최은진 마리데레사 최한욱 마 태 오

최해정 실 비 아 추정경 아나스타샤 한은이 헤 레 나최해붕 레    오
한철근 아오스딩

감 사 헌 금 익  명 100,000 윤  웅 클라디오 1,000,000 정학자 데 끌 라 200,000
양  희 아 녜 스 100,000

성소후원금

고길만 미 카 엘 30,000 고영실 루 치 아 50,000 김선식 헬 레 나 100,000
김  숙 라 울 라 10,000 김영옥 막달레나 60,000 김  용 베 드 로 20,000
맹서현 스 텔 라 10,000 박상준 안또니오아바스 10,000 박순임 페 트 라 50,000
박희웅 이냐시오 100,000 백영창 가브리엘 30,000 양향모 데 레 사 10,000
유선일 카타리나 30,000 이종현 엘리사벳 30,000 이준수 프란치스코 20,000
전병숙 베로니카 10,000 최대식 도 민 고 10,000

제대꽃 익  명 10,000 전병숙 베로니카 10,000 오영미 베르나뎃다 20,000

토지·건축 헌금
본당운영비절감 5,000,000원 권재석 니콜라오 50,000 김일수 베 드 로 500,000
익  명 20,000 문장용 베 드 로 1,000,000 변영신 베네딕도 100,000
오은영 마리아막달레나 20,000 윤석기 베 드 로 50,000

본당 부채 현황(교구차입금·토지) 금주 토지·건축 봉헌금 본당 부채 적립금
1,200,000,000원 6,740,000원 17,795,000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1-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
♡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만 현존하시는가요?

○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로마 8,34 참조)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현존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마태 

18,20)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 모임 안에, 신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이 봉독될 때와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

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마태 25,31-46 참조)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미사성제 때에 빵과 포도주가 축성됨으로써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됩니

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형상 안에 가장 완전하게 ‘실재적으로’ 현존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사가 거행되고 감실이 모셔져 있는 성당과 경당은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

해 계시는 그리스도를 흠숭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입니다.

✚ 간지 교리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신자 재교육 교리상식1-Ⅰ미사전례》)


